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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연은 현대 과학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의 본질을 '수학적 거리'라는 직관적인 개념으로 풀어내며 시작
합니다. 단순한 확률적 예측 도구였던 AI가 어떻게 맥락(Context)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Reasoning)을 
거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Agentic AI)로 진화하며 우리의 진정한 업무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 기술적 변곡점을 짚어봅니다.
특히 디지털 스크린을 넘어 실제 물리적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는 '피지컬 AI'의 시대를 맞아, 전문가의 '
실패 데이터'가 갖는 독보적인 가치를 논의합니다. 최종적으로는 AI가 단순 업무를 넘어 창의성과 AGI(인
공일반지능)의 영역을 엿보는 시대에,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역할과 그에 따라 변화할 전
문직의 미래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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